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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 to Reduce Pain in Children during Local Anesth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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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 to reduce pain during 

local anesthesia in children. Local anesthesia was performed bilaterally using conventional technique and a 2-step 

technique, and to compare the degree of pain using the 2-step with that using the conventional technique during local 

anesthesia using a pain scale.

The pain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onventional technique and the 2-step insertion technique 

at 5.82 ± 2.14 and 2.57 ± 2.09, respectively (p < 0.001). The subjective degree of pain based on gender, age, and Frankl’s 

behavior rating scal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2-step insertion technique (p  < 0.001). Subjective pain levels in the 

area of maxilla and mandible, anterior and posterior parts were lower in the group treated using the 2-step insertion 

technique (p  < 0.001). 

The 2-step insertion technique is a simple and effective way to reduce pain during local anesthesia not only in children 

with a positive attitude to dental treatment, but also in children with negative attitudes, and is thought to be more 

effective if combined with application of topical anesthesia or di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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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정의된 통증은 ‘실제 또

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또는 감정적 경험’으

로, 이러한 통증의 조절은 치과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소아환자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성공적인 행

동조절의 열쇠이다[1-3]. 통증의 예방과 조절은 치과의사와 어린

이환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 향후 치

과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4]. 그러나 통증

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국소마취 자체가 통증과 불안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부정적인 행동이 

유발된다[5,6]. 이러한 국소마취에 대한 공포는 궁극적으로 치료

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하여 치과치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7]. 따라서 국소마취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과 공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새

로운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국소마취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주사바늘이 구강점막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연조직의 미세 손상, 마취용액의 주입 압력, 

주입 속도, 주사바늘의 직경, 마취용액의 온도, 마취용액의 낮

은 pH 등이 있다[8,9]. 이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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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절한 국소 마취법의 사용, 도포 마취제의 사용, 37℃ 또

는 약간 높게 가온된 마취용액의 사용, 가늘고 예리한 주사바

늘의 사용과 마취용액의 저속 주입, 완충액을 이용한 마취용액

의 pH 조절, 낮은 압력으로 마취용액을 주입하는 등의 물리적인 

접근과 주의분산(distraction)이나 최면(hypnosis) 요법과 같은 

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9-12]. 또한 최근에는 컴퓨터

를 이용한 국소마취 기기(Computer controlled local anesthetic 

delivery, CCLAD), 국소마취 시 진동을 유발하는 장치, EDA 

(Electronic dental anesthesia), 주사바늘이 없는 분사식 주사기 

등이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8,12-14]. 그러나 이와 같은 방

법들은 부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하고 마취과정의 시간이 늘어나

고 장비유지에 드는 비용의 추가되며 낯선 장비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 증가와 같은 단점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부가적인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사바늘

의 자입 방법을 달리하여 통증을 줄이고자 하는 몇몇 시도가 있

었다. Sandeep 등[11]과 Nusstein 등[15]은 국소마취 중 통증을 

줄이는 간편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Walton 등[16]과 Levine[17]

이 제시한 단계적 자입법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

과를 보고하였다. 단계적 자입법은 일차적으로 마취용액을 주입

하고 주사 바늘을 조직으로부터 뺀 다음 5분간 기다리고 다시 

동일 부위에 주사바늘을 자입하여 마취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통증감소의 효과는 있었지만 주사바늘을 2회 자입하고 2.0 mm 

이상의 깊이로 자입하므로 도포마취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통증

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임상

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성인은 물론 특히 국소마취를 두려워하

는 어린이에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주사바늘을 구강 내 조직에 자입하는 동안 느끼는 통증은 바

늘에 의해 조직세포가 파괴되어 간질액(interstitial fluid)이 분비

되고 이에 폴리펩티드가 활성화되어 표층에 분포되어 있는 자유

신경종말(free nerve endings)이 자극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

다[18]. 이와 같은 통증 유발 기전을 근거한다면 주사바늘 자입

시 조직손상을 최소화하는 깊이까지 전진시키고 1차적으로 마

취용액을 소량 주입하여 주사바늘의 진행 경로를 마취한 후 조

직 내 목표지점까지 바늘을 자입하여 마취용액을 주입할 경우 

주사바늘 자입에 의한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

울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강내 조직의 국소마취시 주사바늘 자입

에 의한 통증을 줄이기 위하여, 위에서 서술한 통증 유발 기전을 

근거로 고안한 2-단계 주사바늘 자입법(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의 통증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을 대

상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마취 과정 중 느끼는 통증의 정도

를 통상적인 주사바늘 자입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

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되

었다(승인번호 CUDHIRB-1901-002). 

1. 연구 대상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를 내원한 5세 이상 15세 이하

의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포함기준 

(1)	�5 - 15세의 양측성으로 발치, 수복, 근관치료, 매복과잉치 

발치 등의 치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2)	�언어와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자

(3)	�Frankl의 행동평가척도(Frankl’s behavior rating scale)가 2 

- 4등급인 자

(4)	�소아피험자 및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자

2) 제외기준

(1)	�외상 또는 응급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2)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의사소통이 힘든 자

(3)	�진정약물 복용 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및 후상치조 전달마취를 양측성으로 시

행한 환자의 수가 통계적 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 내원 시 세워진 치

료 계획을 참고하여 후보를 선정하였고 치료를 위하여 내원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4분

악 또는 좌우측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기존의 치료방법과 다르

게 상하악으로 나누어 치료를 하며 하루에 동일 악궁의 양측으

로 국소마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

성한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

함된 환자수는 137명이었으며 총 274회의 국소마취를 시행하였

다. 연구 대상의 이전의 치과 치료경험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평

균연령은 8.66세이고, 남아 71명, 여아 66명이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구강 내 분할(split-mouth)로 디자인하였다. 조사자

는 구강 내 모형을 사용하여 주사바늘의 자입깊이, 마취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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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 주입속도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교육

을 받은 1명의 조사자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들에게는 2가지 다른 종류의 방

법으로 마취가 진행될 것이며 마취 직 후 각각의 마취 시 느낀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를 알려주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 

설명되었다. 통증의 정도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0 

mm 단위의 시각통증척도(visual analog scale, VAS)를 0점으로

부터 10점 단위로 축약하였고 안면통증척도(Face pain scale)를 

추가하여 어린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통증척도

(pain scale)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Fig. 1). 정확한 통증의 평가

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사전에 통증척도을 보여주고 연구자가 

어린이의 볼을 강도가 다르게 꼬집어 통증 척도를 가리켜보는 

방식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소마취는 흡인식 주사기에 30 G 주사바늘(0.3 × 21.0 mm)

과 2% 리도카인 앰플을 조립하여 사용하였다. 리도카인 앰플은 

카트리지 워머를 이용하여 체온(37℃)으로 가온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자입법은 목표지점까지 주사바

늘을 한 번에 자입하여 마취용액을 주입하였다. 실험군인 2-단

계 자입법은 첫 번째 단계로 주사바늘의 사면의 길이에 해당하

는 약 1.0 mm를 자입하여 소량의 마취용액을 5초 동안 주입하

고 10초 후 두 번째 단계로 목표지점까지 자입하여 마취용액을 

추가적으로 주입하였다. 마취용액의 주입량은 좌, 우측에 동일

한 양을 적용하였고, 치료의 종류와 마취 부위에 따라 다른 용량

을 주입하였으며, 마취용액의 주입속도는 2가지 마취방법 모두 

사전교육을 통하여 학습한 1.5 mL/min를 최대한 유지하였다.

치은전정(vestibule) 부위의 마취는 주로 수복 또는 근관치료 

시 시행되었다. 입술 및 협점막을 당겨 자입부위를 확인하고 거

즈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마취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서 주사바늘의 사면이 골면을 향하도록 약 1.0 mm 자입 후 마취

용액을 0.2 mL 주입하였고, 10초 후 두 번째 단계로 약 2.0 - 3.0 

mm 더 자입하여 1.5 mL/min의 속도로 필요한 마취용액의 주입

을 시행하였다.

치은(gingiva) 부위의 마취는 주로 러버댐 클램프 장착 또는 

유치 발치 시 필요한 경우 시행되었다. 자입부위는 거즈를 이

용하여 건조시킨 후 첫 번째 단계에서 주사바늘의 사면을 치조

정을 향하도록 약 1.0 mm 자입 후 마취용액을 0.1 - 0.2 mL 주

입하였고, 10초 후 두 번째 단계로 약 1.0 mm 더 자입하여 1.5 

mL/min의 속도로 추가적인 마취용액의 주입을 시행하였다.

구개(palate) 부위의 마취는 주로 과잉치 발치 수술 시 시행되

었으며 정중구개봉합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영역을 구분하였

다. 첫 번째 단계에서 주사바늘이 골면을 향하도록 약 1.0 mm 

자입 후 마취용액을 0.1 - 0.2 mL 주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 약 

1.0 mm 더 자입하여 1.5 mL/min의 속도로 추가적인 마취용액

의 주입을 시행하였다. 선행된 마취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좌

우측의 중앙부위에 각각 다른 마취방법으로 1회씩 마취를 시행

한 후 주관적인 통증 점수를 평가하였고, 그 이후 수술에 필요한 

추가적인 마취를 시행하였다. 과잉치의 매복양상에 따라 총 자

입 횟수와 마취용액 주입량을 달리하였다.

어린이들에게는 마취 방법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상기 2가지 방법으로 양측에 무작위적인 순서로 마취를 시행하

였다. 첫 번째 마취 직 후 어린이가 느낀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

를 평가하고 이후 반대측에 두 번째 마취를 시행하고 동일한 방

법으로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정확한 통증의 평가를 위하

여 국소마취 중 도포마취제의 적용, 주의분산 등의 통증을 줄이

기 위한 물리적, 정신적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Fig. 1. The combination of face pain scale and modified visual analogue scale(VAS) used for assessment of the perceive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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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분석

실험 데이터는 SPSS (version 18.0.0, 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각군의 정규성은 

Kolmogorov-Smirnov test로 검정하였고, 각각의 마취방법에 따

라 발생한 통증의 비교를 위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Ⅲ. 연구 성적

이번 연구는 총 137명의 대상 중 남아 71명, 여아 66명이었으

며, 평균연령은 8.66세 였다. 생활연령의 분포는 5 - 8세 73명, 9 

- 12세 50명, 13 - 15세 14명 이었고, Frankl의 행동평가척도 분

포는 2급 32명, 3급 57명, 4급 48명 이었다. 통상적인 자입법과 

2-단계 자입법에 의해 어린이가 느낀 통증 점수는 전체 평균값

이 각각 5.82 ± 2.14, 2.57 ± 2.09로 2단계 자입법에서 감소된 양

상을 보였다. 총 137명 중 4명은 두 방법 간에 통증의 차이가 없

었고, 1명은 2-단계 자입법으로 마취 시 통증이 더 크다고 하였

다. 성별, 연령 그리고 Frankl의 행동평가척도에 따른 두 방법 간

의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2-단계 자입법에서 유의하게 작았다

(Table 1, Fig. 2, p  < 0.001).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and comparison of pain scale between the conventional and 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

Characteristics Classifiaction n Conventional 2-step p value

Gender
Male 71 5.72 ± 2.20 2.59 ± 2.30

0.000
Female 66 5.92 ± 2.09 2.55 ± 1.86

Age

5 - 8 73 6.18 ± 2.21 2.93 ± 2.23

0.0009 - 12 50 5.52 ± 2.05 2.44 ± 1.94

13 - 15 14 5.00 ± 1.84 1.14 ± 1.03

Frankl’s behavior
rating scale

2 32 5.88 ± 2.34 2.88 ± 2.56

0.0003 57 6.26 ± 1.92 2.58 ± 2.01

4 48 5.25 ± 2.17 2.35 ± 1.85

Total 137 5.82 ± 2.14 2.57 ± 2.09 0.000

p value from paired t-test

Fig. 2. Comparison of pain scale 
between injection area in conven-
tional and 2-step insertion tech-
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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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자입법에서 상악, 하악간에는 통증의 차이가 없었고 

구개부를 제외한 전치부, 구치부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으나 전

정부, 치은부, 구개부 등 조직특성이 서로 다른 부위에서는 구개

부가 가장 통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단계 자

입법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2가지 방법의 마취법에 따른 

부위별 통증의 점수는 2-단계 자입법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

한 감소양상을 보였다(Table 2, Fig. 2, p  < 0.001). 

Ⅳ. 총괄 및 고찰

통증은 불쾌한 감각 또는 감정적 경험으로 주관적인 느낌이

며 환경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용이하지 않다[19,20]. 또한, 성인과 어

린이는 발달학적, 인식적, 감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증의 평

가는 어린이에서 더욱 힘들다[21]. VAS는 6 - 7세 이상의 어린이

에게서 유용한 평가기구로 알려져 있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

인에서도 통증을 수치화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22,23].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쉽게 통증의 정도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Baeyer[24]가 정리

한 ‘어린이에서 사용되는 통증척도의 유형’을 참고하여 4세 이

상에서 추천되는 안면통증척도와 6세 이상에서 추천되는 VAS를 

함께 이용하여 도안을 제작하였다(Fig. 1). 이를 이용하여 마취를 

시행 한 직후 마취 시 느꼈던 주관적인 통증을 0점에서 10점 사

이의 점수로 수치화하도록 하였다.

국소마취 시 통증은 주사바늘의 자입 시 통증, 주사바늘의 이

동에 의한 통증과 마취용액의 주입 시 발생하는 통증으로 분류

할 수 있다[11]. 구강점막에는 구강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신경이 치밀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구강점막

에 분포하는 신경은 거의 감각신경인데, 감각신경은 자유신경

종말 또는 조직화된 신경종말(orginized nerve endings)로 끝나

며 자유신경종말은 고유판과 상피에서 발견된다[25]. 주사바늘

의 자입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포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은 

감각 신경의 말단 섬유에서 전달되는 신호를 차단함으로서 통

증감각을 조절하여 동통의 역치를 변화 시킬 수 있으나, 표층부

에서만 효과를 나타낸다[11,26]. 또한 통증의 감소를 위해 주사

바늘의 직경을 감소시키는 것이 추천되고 있지만 몇몇 연구들

은 주사바늘의 gauge에 따른 통증의 지각이 통계적으로나 임상

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다[27-29]. 또 다른 연구들

은 주사바늘의 직경보다는 사면의 예리함이 통증을 줄이는데 중

요하며, 예리한 주사바늘이 조직벽에 더 적은 손상을 주며 결과

적으로 통증을 줄인다는 결과가 있다[30-32]. Candiott 등[33]은 

성인 50명의 양측 전완부 정중앙에 주사바늘의 사면 배향을 다

르게 자입하여 통증의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주사바늘

의 사면이 표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입되었을 때 통증의 정

도가 더 작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과 임상영역에서는 골이 조직

의 표면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골에 접촉

하거나 골을 천공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자입 시 통증

을 줄이고 술 후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면이 골면을 향

하도록 해야 한다. 바람직한 사면의 배향은 주사바늘의 원활한 

관통을 허용하고, 골막 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마취액 주

입에 의한 조직의 확대(ballooning) 및 연조직의 외상을 감소시

킨다[34,35]. 사면의 배향에 따른 주사바늘의 자입 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미비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 국소마취의 표준 방법인 사면이 골면을 향하도록 자입하는 

방법으로 마취를 시행하였다. 주사바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자극(counterstimulation)을 주거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진동유발장치, EDA를 사용할 수 있

다[11]. 통증의 관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로 설명되는 EDA

Table 2. Comparison of pain scale between the conventional and 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 according to the injection area 

Area n Conventional 2-step p  value

Maxilla 81 5.65 ± 2.19 2.36 ± 1.91
0.000

Mandible 56 6.05 ± 2.07 2.88 ± 2.32

Anterior 29 5.79 ± 2.06 2.17 ± 1.73
0.000

Posterior 92 5.59 ± 2.16 2.40 ± 2.08

Vestibule 55 5.69 ± 2.28 2.65 ± 2.09

0.000Gingiva 66 5.59 ± 2.02 2.65 ± 2.09

Palate 16 7.33 ± 1.67 3.75 ± 1.96

p value from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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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동유발기구는 국소마취 시 보조적으로 사용 할 경우 소아

환자에서 통증과 불편감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 있

다[36,37]. Hedge 등[38]은 진동과 주의분산을 결합시킨 구외장

치를 고안하여 국소마취 동안의 통증과 불안의 감소뿐만 아니라 

긍정적인행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마취용액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마취용액의 느린 주입, 

체온(37℃)과 유사하게 가온된 마취용액의 사용, CCLAD를 사

용 할 수 있다. Primosch와 Brooks[39]는 주사액의 빠른 주입보

다 느린 주입이 통증의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고 하였다. CCLAD

는 마취용액의 주입 시 통증과 불편감을 감소시키지만 치과커

뮤니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비싼 장비, 

마취용액의 긴 주입시간, 기존 작업 방식의 변경, 장비를 보관할 

장소의 필요 때문이다[40]. 이번 연구는 마취법에 따라 발생하는 

통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도포마취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조사항목에서 통상적인 자입법과 비교하여 2-단

계 자입법에서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  < 0.001). 2-단계 

자입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주사바늘의 사면부위의 길이에 해당

하는 약 1.0 mm만 삽입함으로써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마

취용액을 약 0.2 mL를 주입하여 말단신경을 마취시켰다. 10초의 

대기 후 천천히 주사바늘을 목표부위로 이동 할 때 주사바늘의 

앞부분의 조직이 마취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사바늘의 이동에 

의해 유발되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취

용액의 주입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은 동일한 온도의 마취용액을 

사용하고 거의 동일한 주입속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

발된 통증은 이번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통증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는

데(Table 1), 이는 Aminabadi 등[41], Ram과 Peretz[42,43]와 Allin 

등[44]의 연구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Peretz와 Efrat[45]은 일반

적인 치과불안에 대한 경향과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언급하였으며, 소년보다 소녀에서 더 높

은 통증 점수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

라 분류한 3개의 군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통증 점수가 낮았다. 

Frankl의 행동평가척도에 따른 3개 군의 통증 점수를 관찰한 결

과 4등급에서 2가지 마취법의 통증 점수가 모두 가장 낮았고, 통

상적인 자입법은 3등급에서 가장 높았으며, 2-단계 자입법은 2

등급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통증은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

에 연령이나 협조도가 증가한다고 하여 국소마취 동안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감소되었다는 결과의 도출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된다. 

상악과 하악, 구개부가 제외된 전방부와 후방부의 마취 시 발

생한 통증점수는 두 방법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Table 2, p  < 0.001). 전정부, 치은부, 구개부 마취 시 통증점수 

또한 통상적인 자입법에 비해 2-단계 자입법에서 유의미한 통증

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개점막의 마취 동안 두 방법 모

두에서 다른 부위보다 높은 통증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상

악전방부와 구개부 침윤마취 시 통증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구강점막의 부위마다 견고성과 구조가 상당히 다른데 기

인한다. 협점막의 경우 부드럽고 유동적인데 반해, 경구개 부위

는 단단하고 유동성이 없다. 또한 마취용액에 의해 생성되는 압

력과 통각, 촉각, 온도감각을 느끼는 감각점이 구강의 전방부에 

조밀하게 위치한다[25]. 그리고 구개점막의 전방부는 신경이 밀

집해 있는 부위로 도포마취제의 효과도 발현되기 쉽지 않은 부

위이다[19]. 따라서 이들 부위의 국소마취 시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 2-단계 자입법을 이

용한 국소마취 시 해당부위의 통증 점수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구개점막의 마취 시 2-단계 자입

법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들의 행동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전달마취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 통계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Nusstein 등[15]은 성인에서 하지초신경 전

달마취에 대한 단계적 자입법을 초기 주사바늘 자입, 목표 지점

으로의 주사바늘의 배치, 목표지점에서의 마취 용액의 주입의 3

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남녀 모두 주사바늘의 삽입 시 통증

과 마취용액의 침적 시 통증의 정도는 통상적인 방법과 단계적 

자입법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사바늘의 목표지점

으로의 배치 시 통증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고 제

시하였다. Sandeep 등[11]은 소아환자에서 단계적 자입법의 효

과를 연구하였다. 100명의 환자를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하치

조신경전달마취,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상악침윤마취, 하악침

윤마취를 시행하였으며, 통상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단계적 자입

법에서 통증의 감소가 효과적이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두 연구 모두 도포마취 겔을 1분간 적용 후 피하 주사기를 사용

하여 2.0 mm 깊이로 초기 주사바늘을 관통시킨 후 주사액을 소

량 주입하고 주사바늘을 제거했다. 5분 후 동일한 위치에 주사

바늘을 재삽입하여 주사바늘을 목표지점으로 배치시키고 주사

액을 주입하였다. Jeske 등[46]의 연구에 의하면 도포마취를 적

용할 경우 2.0 - 3.0 mm 두께의 점막만 마취되므로 Nusstein 등

[15]과 Sandeep 등[11]은 초기 주사바늘의 자입 깊이를 2.0 mm

로 제한하였고 초기 마취용액 침적 용량은 조직의 팽창을 최소

화시키는 정도로 조절하여 통증의 감소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번 연구는 단계적 자입법에서 구강점막에 2차례의 주사바늘을 

자입과 대기시간이 5분 이상인 단점을 보완하였다. 침윤마취 시 

통증의 감소양상은 Sandeep[11]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전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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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는 통계적 분석이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효과는 비교하지 못

하였다. 2-단계 자입법의 전달마취 시 두 번째 단계는 초기 마취

용액에 의해 마취되는 조직의 깊이보다 훨씬 깊게 주사바늘이 

자입되어야 하므로 목표지점까지 주사바늘의 이동 시 통증감소

의 효과는 통상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마취용액의 소량침적과 이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다면 전달마취에서도 통증감소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사

바늘의 사면의 길이에 해당되는 1.0 mm의 초기 삽입을 시행하

였는데 이 단계에서의 통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포마취를 

이용한 후속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양측성으로 마취를 시행할 때 두 번째 마취 시 

주사바늘을 교체하지 않았는데 주사바늘의 재사용 시 예리한 사

면 부위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2가지 방법의 마취

를 시행하면서 마취 순서는 무작위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선행되

는 마취의 통증 정도가 후행되는 마취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환자들을 두 군으로 분류하여 

마취순서를 조절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

가 아닌 수조작으로 마취를 시행하였기에 구외 학습을 통해 마

취용액의 주입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

제로 어린이들에게 마취를 시행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는 자입시마다 주사바늘을 교체하고 주입속도를 조절할 수 있

는 마취기를 이용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

인 통증을 수치화하여 조사하였는데 통증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단계를 더 세분화하고 단계별 통증을 조사한다면 

임상적으로 국소마취 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

다. 

불안, 공포, 의료진과의 신뢰 등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연구는 동일 환자에게 2가지 방법으로 주사하여 이러한 영향으

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했다. 또한 하루에 양측성으로 마취

를 시행하여 치료날짜를 다르게 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전 

마취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어 후행되는 마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였고, 2가지 마취방법에 따른 통증의 정도를 시간차

가 거의 없는 상태로 비교하여 발생 가능한 결과의 오류를 최소

화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2-단계 자입법이 통상적인의 자입법

에 대한 어린이의 주사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대안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주사바늘에 의해 유발된 통증만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을 배제했던 도포마취제의 적용, 주의분산등

과 2-단계 자입법을 병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국소마취 시 발

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이 연구는 어린이의 구강 내 국소마취 시 통증을 줄이기 위

하여 고안된 2-단계 주사바늘 자입법의 통증 감소 효과를 통상

적인 주사바늘 자입법과 비교분석 하였다. 구강 내에서 편측을 

통상적인 주사바늘 자입법으로, 반대측은 2단계 주사바늘 자입

법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통증척도를 사용하여 성별, 연령, 

Frankl의 행동평가척도, 그리고 부위별로 통증의 정도를 평가하

였다. 모든 조사 항목에서 2-단계 자입법이 통상적인 자입법보

다 통증 점수가 낮았다(p  < 0.000). 2-단계 자입법은 치과치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어린이에

서도 국소마취 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도포마취제의 적용이나 주의분산 등과 함께 병용한다

면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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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아환자의 국소마취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한 2단계 주사바늘 자입법

박수영1 전공의ㆍ이상호1,2 교수ㆍ이난영1,2 교수ㆍ지명관1,2 교수

1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2조선대학교 구강생물학 연구소

이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의 구강내 국소마취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2-단계 자입법(2-step needle insertion 

technique)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환자의 구강 내에 양측성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하고 마취시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pain 

scale을 이용, 측정하여 통상적인 자입법(Conventional needle insertion technique)과 비교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자입법과 2-단계 자입법에 의해 어린이가 느낀 통증 점수는 각각 5.82 ± 2.14 and 2.57 ± 2.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  < 0.001). 성별, 연령, 그리고 Frankl의 행동평가척도에 따른 두 방법 간의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2-단계 자입법에서 훨

씬 작았다(p  < 0.001).

부위별 마취법에 따른 주관적인 통증의 정도는 상악과 하악, 전치부와 구치부 등 모든 부위에서 2-단계 자입법으로 마취하는 동안

의 통증이 더 작게 나타났다(p  < 0.001). 

2-단계 자입법은 치과치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어린이 환자들에서도 국소마취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도포마취제의 적용이나 주의분산 등과 함께 병용한다면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